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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 성과 이전에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며, 직원도 그러합니다.” — 2주차 CORE: 자신이 선물이다

1 나를 점검합니다 — 실적과 나를 얼마나 같이 보고 있습니까?

문항 (1 전혀 아니다 ~ 5 매우 그렇다) 1 2 3 4 5

실적이 나쁜 달에는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○ ○ ○ ○ ○

직원을 떠올리면 이름보다 성과·인건비가 먼저 떠오른다 ○ ○ ○ ○ ○

질책할 때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○ ○ ○ ○ ○

쉬고 있으면 불안하고, 증명하기 위해 일할 때가 많다 ○ ○ ○ ○ ○

직급·나이·국적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다 ○ ○ ○ ○ ○

점수가 높을수록 ‘존재의 감사’가 필요한 영역입니다. 가장 높은 문항 하나에 ☆를 표시하십시오.

2 나의 고백 — 시편 139:14

“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”

실적과 상관없이,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으셨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 한 가지:

3 직원 세 사람에게 — 성과 감사와 존재 감사

이름 성과 감사 (“이번에 ○○ 해 줘서 고마워요”) 존재 감사 (“○○ 씨가 있어서 고맙습니다”)

4 이번 주 실천 서약 — 존재 감사 3·3·3 (약 1:22)

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— 아침에 시편 139:14를 세 번 고백했습니다

☐ 직원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존재에 감사했습니다

☐ 회의 첫 3분을 사람에 대한 감사로 열었습니다

서명: ____________________    날짜: ________

5 테이블 나눔 (3분)

① 실적이 나빴던 때, 나를 지켜 준 말이나 사람이 있었습니까?
② 우리 회사에서 ‘인력’이나 ‘비용’으로만 불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
③ 이번 주 존재 감사를 전할 한 사람의 이름은?

“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” (약 1:22) · cbmc.elimg.kr/gratitude-2 · 제작: 엘림G브릿지


